
국제 > 국제일반

밴스 “서안지구, 이스라엘에 합병되지 않을 것…이 의회 관련 표결 “모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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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구리온=AP/뉴시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23일 사흘간의 이스라엘 방문을 마치고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통해 돌아가면서

손을 흔들고 있다.2025.10.2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23일 이스라엘 하원(크네세트)가 전날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이스라엘의

법을 적용하는 예비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모욕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가 합병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3일자 시시주간 타임 인터뷰에서 “서안 지구 합병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스라엘이 서안지구

를 합병하면 미국의 모든 지원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AP 통신은 24일 이스라엘 하원이 22일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이스라엘의 법을 적용하는 예비법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

25표, 반대 24표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전체 의원은 120명이지만 나머지는 기권이나 무효표였다. 

밴스 부통령은 사흘간의 방문을 마치고 벤구리온 국제공항에서 떠나면서 서안 지구 합병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크네세트의 투표가 “정치적 쇼”라며 “그것도 매우 어리석은 쇼”라고 말했다. 

그는 가자지구에 대해서는 “하마스가 없는 일부 지역에서 곧 재건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건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는 “2~3년 안에 남부 도시 라파를 복구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론적으로는 50만 명이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가자지구 인구 약 200만 명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현재는 90% 가량이 2년 여 전쟁 으로 집을 떠났다. 

가자지구의 건물 10채 중 8채는 파손되거나 무너졌으나 세계은행, 유엔, 유럽연합(EU) 등에 따르면 재건 비용은 약 530억 달

러로 추산된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이스라엘 의회의 투표는 이집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12개국 이상이 공동 성명을 통해 비난했다. 성명은 나아가 서안

지구의 모든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사무실은 성명을 통해 “병합에 대한 투표는 반대파가 불화를 조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는 우익 정당 내부의 파벌간 균열이 점점 더 뚜렷해지면서 조기 선거를 연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AP 통신

은 전했다. 

일부 파벌은 휴전으로 이스라엘에 요구한 안보 희생에 불만을 품고 있다.

리쿠드당을 포함한 네타냐후 연합의 많은 구성원이 합병을 지지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밝힌 이

후 합병 요구를 철회했다.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합병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2국가 해법에 대한 희망을 사실상 무산시키는 것으로 두 국가 해

법은 세계 대부분이 지지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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